
고부가 신염료 개발 시급
영국·일본 신개발“한창" … 럭키 S-FBL 200% 개발

분산염료에 있어 고부가가치의 신염료가 염료 선진국에서 속속 개발되고 있어 국내 염료기업들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I C I가 벤조디프라논( B e n z o d i f u r a n o n e )계 R e d염료를 1 9 8 3년 세계 최초로

개발, 시판하고 있으며, 일본의 S u m i t o m o도 역시 개발에 성공, 올 6월 국내 특허출원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올 7월 럭키(대표 최근선)가 아조계 청색분산염료 루마크론 블루 S-FBL 200%를

세계 5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중국 및 인디아의 저가염료에 힘겨워 하고 있는 이때, 계속적인

신염료 개발만이 앞으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한편, ICI가 가장 최근에 개발, 시판하고 있는 벤조디프라논계 R e d염료는 두개의 품목, Dispersol Red

C - B N과 Brilliant Scarlet D-SF이며 Red D-SF는 환경처에 물질등록과정을 마치면 시판할 것으로 알

려졌다.

벤조디프라논계 염료는 견뢰도가 우수하고 Water Fast가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연속염료

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rticle Size가 크고, Thermal Migartion이 낮으므로 한번 염색이 되면 열처리후 수세견뢰도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에 대한 오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벤조디프라논계 염료는 아직 R e d계통의 색상밖에는 내지 못하는 등 색깔이 다양하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 주로 고급품질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용도는 폴리에스터 섬유에만 100%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 수요기업은 연속 염색기업 대여섯 군데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K G당 4 0달러에서 최근에 3 8달러로 떨어졌으며, 92년에는 2 0 0만달러 이상 시판됐다.

향후 벤조디프라논계 염료의 기술이 계속 개발돼 R e d계통의 색상뿐 아니라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다면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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